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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남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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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Drinking of Heavy Industrial Mal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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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공업 남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과 음주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Y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개 중공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
로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31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53.77(±6.33)점 이었고, 우울은 12.10(±7.44)점, 음주는 
10.32(±7.55)점이었다.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우울과 음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의 설명력은 15.9%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우울과 음주가 
서로 강화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시 함께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공업 남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한국인 남성 직무스트레스의 평균보다 높으므로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우울과 음주수준이 높은 근로자

를 대상으로 우울관리와 절주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drinking among heavy 
industrial male worke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12 workers in a local heavy industry.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 using questionnaires from May to June, 2014.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 test,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the
SPSS/WIN 20.0 program. The total mean scores of occupational stress on the subjects were 53.77(±6.33), depression
were 12.10(±7.44), drinking were 10.32(±7.55). The study showed that drinking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Also drinking explained 15.9% of occupational stress in heavy industrial male 
workers. This study provides baseline data for the preparation of management strategies that can address the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drinking of heavy industrial mal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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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현대사회의 근로자는 다양한 문화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자격과 다양

하고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은 과도한 
업무, 직장상사와 동료사이의 갈등, 진급이나 승진에서
의 경쟁, 고용 불안정, 작업 환경 등으로부터 다양한 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1]. 특히, 직무에서 경험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직장인 개개인에게는 직무 만족도 저하, 결
근, 재해, 자발적 실업 등으로 이어져 사회 부적응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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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적 문제와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 사업주에게는 재해 및 사고 증가로 인한 비용의 
손실 및 부담,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여 경영 악화나 도산
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저해 등의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2]. Chang등[2]의 연구에서 
6,97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잠재적 스트
레스군이 73%, 고위험 스트레스군이 22%, 건강군이 5%
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 다양한 증상, 신체질
환, 문제를 유발하며 정신적으로는 불안 및 우울증 등을 
야기하며, 또한 우울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3,4].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인 우

울은 재발률이 매우 높으며 근로자의 가정적, 사회적, 직
업적인 측면과 개인의 삶의 질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

[5]. 또한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출근을 하더라도 의욕 및 
집중력 저하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우울이 심
해 결근하면 그로 인한 근로시간 저하와 그로 인한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비용 증가가 큰 질병중의 하나이다[6]. 
직장인 남성인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

다는 연구[7],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직무요구, 근무경력, 
직무불안정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8]에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직장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

레스나 역할 갈등, 우울 등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더 심각한 신체적 질병이나 심

리,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9]. 또한, 직무스트레
스나 갈등, 우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음주가 습관
성 문제 음주로 발전하고, 이를 해소하기 보다는 더 심각
한 심리적인 문제나 행동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정적

인 사건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한 기분이 일어나며 

다시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또 음주를 하게 되는 악순

환이 반복 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음주에 의

존하는 경향이 많음이 보고되고 있다[7,10,11]
이러한 관점에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과 음주에 관한 연구는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
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

다. 특히나 선박을 만들기 위해 큰 강판을 운반하고 절단

하고 절단된 부분을 용접하고 페인트칠을 하는 조선업은 

대표적인 중공업 업종으로 여러 공정단계처럼 다양한 부

서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노동 강도와 직무스트레스가 매

우 높은 사업장이다[12]. 고용노동부의 선업재해 발생현
황[13]에 의하면 2012년 전체 산업의 산업재해 중 제조
업의 산업 재해율이 제일 높았으며 그 중 중공업이 3번
째로 높게 나타났다. 중공업은 비정형작업으로 작업 내
용이나 방법이 여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형태로 자

동화가 힘들고 작업자의 육체노동이 많다[14]. 그러나 
이렇게 노동 강도와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중공업 남성근

로자들은 직무스트레스나 우울, 음주가 높다고 공공연하
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
분 신체적 질환에 관한 연구들이다[10-13].
이에 본 연구자는 중공업 남성 근로자들의 직무스트

레스와 우울, 음주를 파악하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과 음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공업 남성 근로자들의 직무스
트레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울 및 음주 예방 등 건강증

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공업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

레스와 우울, 음주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
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우울, 음주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공업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

레스, 우울, 음주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은 Y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개 중공업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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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
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다. 서
면으로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

한 근로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근로자는 총 382명이었으며, 이 중 불성
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31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H대학교의 생명윤리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행하였다(HNU2013-3).

2.3 연구도구

2.3.1 직무 스트레스

Chang 등[2]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
구-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 KOSS-SF)은 7개의 영역 24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직무요구(4문항), 직무자율(4문항), 직무불안정
(2문항), 관계갈등(3문항), 조직체계(4문항), 보상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4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각에 대해 1-2-3-4점을 부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각 영역별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고,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는 각 영역의 환산 점
수의 총합을 다시 이를 7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총점의 Cronbach’s ɑ= .72이었다.

2.3.2 우울

우울의 측정은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우울증의 지역사회 역학 조사용
으로 개발된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19,20]을 사용하였다. CES-D는 총 20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문항에는 '그렇지 않다' 0점, '가끔 그
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3점의 점수를 
주었고, 긍정 적 감정을 묻는 5번, 10번, 15번 3개 문항
에는 역으로 '그렇지 않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1점, '항상 그렇다' 0점의 점수를 주어 총 득점 
합계 6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으며, 21점 이상의 경우를 
우울상태로 판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21점 미만을 
'정상군', 21점 이상을 '우울군'으로 하여 우울수준을 비
교하였다. CES-D의 신뢰도는 Cronbach’s ɑ=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 .85 이었다.

2.3.3 음주

세계보건기구[21]에서 개발한 알코올 간이선별검사법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을 Lee [22]
가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측정도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 K : AUDIT-K)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음주의 양에 대한 3문항(알코올 위험사
용), 음주 형태에 대한 3문항(알코올 의존증후군), 음주
에 따른 부정적 결과 대한 4문항(알코올 유해사용) 총 
10문항으로 되어있고, 0점에서 4점까지 표시하도록 되
어 있다. 알코올의 양은 종류에 상관없이 ‘잔의 수’로 표
시하고 있으며, ‘한 잔’을 12cc(9.5g)의 알코올로 표준화
하여 사용하고 있다. Oh 등[23]은 AUDIT-K 총점이 12
점 이상일 때 ‘문제 음주’로, 15점 이상일 때 ‘알코올 남
용’을, 26점 이상일 때 ‘알코올 의존’을 의심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 .88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12)

Categories Variables n(%)

Age

≤30  20(6.4)
31-40 112(35.9)
41-50 128(41.0)
≥51  52(16.7)

Marital status
Not married  68(21.8)
Married 244(78.2)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56(50.0)
≥College 156(50.0)

Job tenure
(year)

<5  84(26.9)
5~9 104(33.3)
10~14  28(9.0)
15~19  40(12.8)
≥20  56(17.9)

Worktime
(hr/week)

<40  11(3.5)
≥40~48 236(75.6)
≥48  65(20.8)

Exercise

No 247(79.2)
≤ 1/month  32(10.3)
2~4/month  18(5.8)
≥2/week  15(4.7)

Health status
Unhealthy   4(1.3)
Moderate 280(89.7)
Healthy  28(9.0)

Smoking
Non-smoker  15(4.8)
Ex-smoker  30(9.6)
Current smoker 267(85.6)

Sleeping(hour)
<6 100(32.1)
6~8 197(63.1)
≥8  15(4.8)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
였으며, 기술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와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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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ccupational Stress of Subjects, Depression, Drinking and Korea Men Job Stress Standard Value
 (N=312)

Variables Characteristics n(%) Mean±SD
Korea men job stress standard value

Q~24* Q25~49** Q50~74*** Q75~****

Occupational
Stress

Job demand 53.42±14.26 ≤41.6 41.7~50.0 50.1~58.3 ≥58.4
Insufficient job control 53.71±15.19 ≤41.6 41.7~50.0 50.1~66.6 ≥66.7
Interpersonal conflict 59.44±11.29 - ≤33.3 33.4~44.4 ≥44.5
Job insecurity 52.83±14.70 ≤33.3 33.4~50.0 50.1~66.6 ≥66.7
Organization injustice 50.69±13.71 ≤41.6 41.7~50.0 50.1~66.6 ≥66.7
Lack of rewards 48.90±12.65 ≤33.3 33.4~55.5 55.6~66.6 ≥66.7
Occupational climate 41.13±12.01 ≤33.3 33.4~41.6 41.7~50.0 ≥50.1
Total 53.77±6.33 ≤42.4 42.5~48.4 48.5~54.7 ≥54.8

Depression ≤ 20 265(84.6)
≥ 21 47(15.4)
Total 12.10±7.446

Drinking Normal 173(55.4)
Problem drinking 54(17.3)
Alcohol abuse 76(24.4)
Alcohol dependence 9(2.9)
Total 10.32±7.55

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 음주는 기술통계 기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음주의 차이는 t-test, 
ANOVA와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이용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중공업 남성 근로
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의 기
본가정인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 진
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1.0이고 분산팽창계수
(VIF)가 1.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Durbin Waston 검정을 통해 잔차분석결과 1.97
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
령은 평균 42.46세로 41~50세가 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1~40세 35.9%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
이 78.2%, 미혼이 21.8%이었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50.0%, 고졸이하가 50.0% 이었다. 근무 경력은 5~9년이 
33.3%, 5년 미만이 26.9%, 20년 이상이 17.9%, 15~19
년이 12.8%, 10~14년이 9%였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40~48시간이 75.6%, 48시간 이상인 20.8%, 40시간미만
이 3.5% 순이었다. 평소 운동 여부는 안함 79.2%, 월 1
회 10.3%, 월 2~4회 5.8%, 주 2회 이상이 4.7%이었다. 
평소 건강상태는 그저 그렇다 89.7%, 좋다 9%, 나쁘다 
1.3%이었고, 흡연 여부는 현재 흡연중이 85.6%, 과거 
흡연자가 9.6%, 비흡연자 4.8%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6~8시간이 63.1%, 6시간미만이 32.1%, 8시간 이상이 
4.8%로 나타났다. 

3.2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

3.2.1 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Table 2와 같다. 직무스트
레스의 전체 평균 53.77점으로 한국인 남성 직무스트레
스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관계
갈등이 59.4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직무 자율, 직무요구도,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순이었다. 제일 낮은 항목은 직장문화로 
41.13점이었다. 한국인 남성 직무스트레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관계 갈등이 전국 평균치 75% 이상이었고, 직
무요구도,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조직체계가 50~75%로 
평균 이상이었으며, 보상부적절과 직장문화는 25~49%
로 평균보다 낮았다. 

3.2.2 우울

우울은 평균 12.10점으로 대체로 건강한 상태였으며, 
20점 이하의 우울 수준이 낮음이 84.6%, 21점 이상의 
우울수준이 높음이 15.4%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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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Drinking                          (N=312) 

Categories Variables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Drinking

Mean
(SD)

F/t(p)
scheffe

Mean
(SD)

F/t(p)
scheffe

Mean
(SD)

F/t(p)
scheffe

Age ≤30a 51.34(6.41) 1.44
(.230) 

7.60(3.35) 3.83
(.010) †

a<c

5.00(2.75) 4.00
(.008) †

a<c31-40b 54.34(5.41) 11.64(7.22) 9.21(7.70)
41-50c 53.62(6.70) 13.31(7.02) 10.84(7.86)
≥51d 53.82(7.14) 11.85(9.26) 9.00(6.69)

Marital status Not married 52.63(6.53) 2.92
(.096)

12.06(6.60) .96
(.384)

8.53(8.70) 2.58
(.078)Married 54.08(6.26) 12.20(7.71) 9.98(7.13)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52.19(6.95) -4.37
(<.001)

14.11(7.29) 4.760
(<.001)

9.43(7.28) -.33
(.739)≥College 55.24(5.31) 10.22(7.11) 9.71(7.73)

Job tenure
(year)

<5a 51.59(5.42) 5.67
(<.001) †

a,b<c

12.48(7.39) 1.29
(.274)

7.86(5.51) 4.76
(.001) †

a<d5~9b 54.65(6.13) 11.58(5.96) 8.88(7.96)
10~14c 57.03(4.66) 12.86(9.76) 12.43(7.36)
15~19d 54.14(5.67) 10.30(6.47) 13.10(8.15)
≥20e 52.80(9.07) 13.43(9.11) 9.50(7.86)

Worktime
(hr/week)

<40a 54.19(2.61) 9.37
(<.001) †

b<c

9.36(10.05) 1.70
(.184)

9.27(3.07) 3.96
(.020) †

c<b≥40~48b 52.94(6.49) 12.51(7.40) 10.22(7.93)
≥48c 56.68(5.33) 11.09(7.04) 7.29(5.87)

Exercise Noa 53.52(7.76) .20
(.897)

14.48(7.39) 5.29
(.001) †

b,c<a

7.60(6.02) 6.20
(<.001) †

a<b≤ 1/monthb 54.17(6.29) 10.67(6.91) 12.10(9.00)
2~4/monthc 53.54(4.15) 11.18(7.34) 8.76(5.66)
≥2/weekd 53.87(5.91) 11.20(7.60) 10.27(8.30)

Health status Unhealthya 55.02(7.63) 8.24
(<.001) †

b<a

16.25(8.71) 4.83
(.003) †

c<a,b

18.75(6.21) 13.48
(<.001) †

c<b<aModerateb 53.40(5.95) 12.87(7.56) 10.13(7.65)
Healthyc 53.52(6.00) 10.30(6.72) 6.58(6.26)

Smoking Non-smokera 55.02(7.63) 1.46
(.233)

10.13(5.10) 3.69
(.026) †

c<a

5.53(6.19) 12.47
(<.001) †

a,b<cEx-smokerb 53.40(5.95) 11.87(7.53) 9.90(8.73)
Current smokerc 53.52(6.00) 13.21(8.09) 11.12(6.10)

Sleeping
(hour)

<6a 54.73(5.13) 5.55
(.004) †

c<a,b

12.46(6.75) 12.85
(<.001) †

a,b<c

9.77(7.97) .22
(.806) 6~8b 53.67(6.61) 11.11(7.17) 9.38(7.38)

≥8c 49.68(7.86) 11.11(7.17) 10.41(6.41)

3.2.3 음주

대상자의 음주 수준을 살펴보면 정상음주군은 173명
(55.4%), 문제 음주군은 54명(17.3%), 알코올남용 76명
(24.4%), 알코올의존 9명(2.9%)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
균은 10.32점이었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
주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은 학력(t=-4.37, p<.001), 근무경
력(F=5.67, p=<.001), 주당 근무시간(F=9.37, p=<.001), 
건강상태(F=8.24, p=<.001), 수면시간(F=5.55, p=.004)
으로 나타났다. Scheffe test를 이용한 사후 검정에서는 
근무 경력 10~14년,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수면시간이 7시간 이하인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

(F=3.83, p=.010), 학력(t=4.76, p=<.001), 운동(F=5.29, 
p=.001), 건강상태(F=4.83, p=.003), 흡연(F=3.69, p=.026), 
수면시간(F=12.85, p=<.001)으로 나타났다. Scheffe test
를 이용한 사후 검정에서는 연령 41~50세, 운동 하지 않
음,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쁠 경우, 현재 흡연자, 수
면시간 8시간 이상에서 우울이 높았다. 
음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

(F=4.00, p=.008), 근무경력(F=4.76, p=.001), 주당 근무
시간(F=3.96, p=.020), 운동(F=6.20, p=<.001), 건강상태
(F=13.48, p=<.001), 흡연(F=12.47, p=<.001)으로 나타
났다. Scheffe test를 이용한 사후 검정에서는 41~50세, 
근무경력 15~19년, 주당근무시간 40~48시간, 월 1회 이
하 운동,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현재 흡연자에서 음주가 
높았다. 



중공업 남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

4763

3.4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와의 상관관계 분
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는 양의 상관관계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

가 통계적으로 높았다(r=.140, p=.014). 또한 음주와 우
울도 양의 상관관계로 우울이 심할수록 음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129, p=.023).

Table 4. Correlations of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Drinking                         (N=312)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Drinking

r(p) r(p) r(p)
Occupational 

Stress 1 -.014
(.800)

.140*
(.014)

Depression 1 .118*
(.037)

Drinking 1

3.5 직무스트레스에 우울, 음주가 미치는 영향

중공업 남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우울, 음주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교육경력, 직업경력, 근무시간, 건강상
태, 수면시간을 회귀분석식에 투입한 하였다. 이 중 명목
척도는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전환하였다. 중공업 
남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은 

음주(β=.140, t=2.482, p=.014)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
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2.625, P=<.001) 15.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of Depression, 
Drinking of Occupational Stress     (N=312)

Predictors
Occupational Stress

β t p Adj R2 F p

Depression -.031 -.55 .580

Drinking .140 2.48 .014 .159 12.625 <.001

Educational level .204 3.85 <.001

Job tenure .144 2.57 .011

Worktime .199 3.65 <.001

Health status .231 4.19 <.001

sleeping -.168 -3.09 .002

4. 논의

본 논의에서는 중공업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음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중공업 남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53.77점으로 한국인 남성 직무스트레스 전국 평균의 상
위 50~75%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철강회사 
근로자들의 41.9점, 생산직 남자 근로자들의 45.09점보
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25]. 이는 생산직과 철
강회사 근로자의 경우 작업 장소가 실내이거나 제한적인 

실외인데 반해 중공업은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여 가

공, 조립 등 신체 활동량이 많고, 용접, 도장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 사료된다[17]. 항목별로는 관계갈등이 한국인 남성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가장 높았으며, 직무 
자율, 직무 요구도 순이었고, 낮은 항목은 직장문화와 보
상 부적절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손님을 상대하면서 
정해진 코스를 운행해야 하는 버스 운전직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24] 결과에서 관계갈등과 직무 자율
이 높고 직무 불안정이 제일 낮아 부분적으로 유사하였

고, 반복되는 업무를 계속 하는 남성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5] 결과에서는 직무 불안정이 제
일 높고, 직장문화가 제일 낮아 본 연구결과와 반대로 나
타났다. 이는 여러 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한 중공업 특성 
때문에 관계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대
상자 대부분이 대기업의 중공업에 근무하고 있어 보상부

적절 항목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12.10점이었으며, 우울 수준이 

높은 21점 이상이 15.4%였다. 이는 전국 평균 8.9%보다 
높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 비율 
9.9%보다 높게 나타났다[24]. 이는 중공업 남성 근로자
의 우울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은 상태임을 보여주므로 

중공업 남성 근로자의 우울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음주수준은 평균 10.32점이였고 정상음주

군은 55.4%, 음주 사용 장애는 45.6%였다. 이는 위급하
고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상음주군 

76.3%보다 낮고[26], 대한민국 전체 남자평균 위험음주 
21.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27]. 매우 노동집약적이
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유해 환경이 많은 중공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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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 음주문화가 만연하며 음주가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음으로 여겨진다. 이런 
음주 수준이 높아지면 근로자들의 건강문제 뿐 아니라 

실외의 작업이 많은 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음주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예방적 교육과 
함께 음주수준이 높은 경우 치료를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학력에서 고졸이

하보다 대졸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다양한 직

업군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28]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학력이 대졸이상의 경우 대부
분의 직업군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더 높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근무 경
력 10년-14년이 다른 경력보다 직무스트레스가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 직무스트레스가 5년 미만보다 10년 이상
이 더 높게 나타난 Lee 의[8]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육체적인 노동이 많은 건설근로자와 중공업 근
로자들은 경력이 오래될수록 신체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

며 이와 함께 직책의 상승으로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아지

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근무시간도 주당 48시간 이상
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스 
운전직의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결과[24], 서
비스업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으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육체적·감정적 
노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주관적인 평소 건강상태는 나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ang의 연구 결과[29]와 일
치하였다. 근로자의 평소 건강상태가 나쁘면 직무스트레
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는 업무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건강상태

를 관리하는 보건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수
면시간은 8시간 이하가 8시간 이상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11,29] 부족한 수면으로 근무 중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
가 나타나지 않도록 숙면과 관련된 건강관리와 교대근무 

시 수면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울은 40대 이상의 연령이 20대의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철강회사 남성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29], 건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한 결
과[8]와 일치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적인 부분

의 한계와 남성호르몬의 저하에 따른 우울과 같은 기분

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30]. 평소 운동은 
안함이 월 1회 이상, 월 2~4회의 운동을 하는 것보다 우
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소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9,31] 결
과와 일치하며 우울이 있을 경우 적당한 운동도 하지 않

을 것이고,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적당한 운동은 우울에 좋으며, 평소 건강상태가 정신건
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관리와 

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

이라 생각된다. 또한 흡연을 할 경우 우울이 더 심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음주 및 흡연행태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
행연구[7]와 유사한데 이는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흡
연을 많이 하고 니코틴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 보여진

다. 수면시간은 8시간 이상이 8시간미만보다 우울이 더 
높았는데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Kaneita 등 
[32]의 연구에서 6시간미만의 수면과 8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이 우울과 관계가 있었고, 수면시간보다는 주관적인 
수면의 충분함이 감소할수록 우울하기 쉽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우울에는 단순한 수면시간이 아니라 연령, 수면
의 질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음주행위는 40대가 20대보다 많았고, 경력이 15

년~19년이 5년 미만 보다 많았다. 이는 Choi의  연구결
과와[10] 같았는데 비교적 연령이 많을수록 음주빈도가 
많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음주가 습관이 되면 음주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고 연령층의 잦은 음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40~48시간이 48시간 근무보다 음주행위가 높았는데 선
행연구 결과는 없지만, 근무시간이 너무 길 경우 신체적·
정신적 소진과 음주행위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 생

각된다. 운동은 한 달에 1번 이상 할 경우 음주가 높았는
데, 선행연구결과가 많지 않아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음주행위가 높았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음주 실태와 건강관리 습관을 연구한 선행연

구[33]에서 건강상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관리
를 소홀히 하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비흡연자보다 음주수준이 높았으며, 음주의 빈도
와 양이 많을수록 흡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음주가 흡연
을 조장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34].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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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시 음주와 함께 흡연도 고려

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중공업 남

성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수
록 음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성 직장인을 대
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우울, 음주, 흡연에 영향을 미친
다는 Yoon의 연구[7], 남성이 90% 이상인 소방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Jo 등의 연구 결과[11], 음주가 우울을 야기하고 동시에 
우울이 음주를 강화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35]. 본 연구에서는 유의성은 없으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이 음의 상관관계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전 선행연

구[7,8]와 상반되는 결과로 직무스트레스 항목에 따른 
우울 수준을 확인하는 분석이 추후 필요할 것이다. 따라
서 추후에는 성별과 직업군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우

울, 음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직무스트레
스와 우울 완화를 통하여 음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

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중공업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우

울, 음주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음주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의 연구에서도[36] 직무스트레스가 음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Jo 등의 연구에서도
[11]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음주수준에 유
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7], Kim 등 
연구에서는[36] 남성이 여성보다 문제 음주율이 더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의 비교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Yoon 등의 연구에서
는[7]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우울이 높
은 사람일수록 음주량과 흡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우울이 영
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우울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우울

이 음주나 흡연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프로

그램을 통해 우울도 낮추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

할 수 있어야 하며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신체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공업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

레스, 우울, 음주를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중공
업 남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음주를 관리하
고 조절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중공업 남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우울과 음주가 유의한 영향을 미
쳤고,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의 설명력은 15.9% 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중공업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

레스, 우울, 음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개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의 수가 적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
는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중공업 근

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우울, 음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 점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공

업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조
사를 통해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중공업 남성근로자들의 직무스
트레스가 한국인 남성의 직무스트레스의 평균보다 높으

므로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본 연

구의 일반적 특성을 참고하여 우울과 음주수준이 높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에서는 우울관리와 

절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성별, 직업군에 따른 직무스트
레스와 우울, 음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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